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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C한국생산성본부, 2021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결과 발표
KPC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 이하 KPC)는 11월 13일(토), 2021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이하 DJSI) 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 
DJSI는 1999년 최초 평가가 시작된 이래 올해로 23년째를 맞이하며 지속가능성 평가 및 투자 분야에서 세계적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KPC는 2009년부터 글로벌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미국의 S&P다우존스인덱스(S&P Dow Jones Indices), 지속가능경영 평가 전문기관인 S&P Global Switzerland SA (舊. SAM)과 공동으로 DJSI Korea를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
DJSI는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측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지속가능성 평가/투자 지수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 비교와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ing)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DJSI 평가 항목은 기업의 지배구조, 윤리경영,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인적자본 개발, 사회공헌 등의 공통항목과 지속가능금융, 차량 연비 등 산업별 항목으로 구성되며, 매년 ESG 이슈의 중요성과 평가 필요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개정하고 있다. 2021년에는 기후 전략, 노동 관행, 인권, 인적 자본 개발, 조세 전략 등의 평가 항목이 개정되었다. 
2021년부터는 개별 기업에게만 안내되던 상세 ESG 평가결과가 S&P Global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공개 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ESG를 종합한 평가 총점만 홈페이지에 공시되었으나, 올해부터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경제) 각 측면의 점수와 지배구조, 윤리경영 등 항목별 점수까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산업별 평균 및 최고 점수도 공개하고 있어 기업별 ESG 평가결과의 상대적 수준 또한 분석 가능하다. 
안완기 KPC 회장은 “자본시장에서의 ESG 정보 활용과 사회적 책임 투자(SRI,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가 활성화되는 만큼 ESG 성과를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한 평가 기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번 평가에 대해 “지금까지 다수의 기업들이 ESG 총점 향상을 위해 개선이 쉬운 영역들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기후변화 등 핵심 이슈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 등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필요한 아젠다를 위한 전사적인 공감대 형성, 예산 확보, 성과 창출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1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결과
DJSI는 유동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상위 2,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DJSI World 지수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상위 600대 기업을 평가하는 DJSI Asia Pacific 지수, 그리고 국내 상위 200대 기업을 평가하는 DJSI Korea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DJSI 평가결과 DJSI World 지수에는 글로벌 2,544개 평가대상 기업 중 12.7%인 322개 기업이 편입되었으며, 국내 기업은 21개 기업이 편입되었다. DJSI Asia Pacific 지수에는 평가대상 609개 기업 중 25.1%인 153개 기업이 편입되었으며, 국내 기업은 32개 기업이 편입되었다. DJSI Korea 지수에는 203개 평가대상 기업 중 21.2%인 43개 국내 기업이 편입되었다.
세부 편입현황을 살펴보면, DJSI World 지수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케이텔레콤㈜, ㈜카카오,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가 신규 편입되었다. 또한 삼성전기㈜가 13년 연속, 삼성증권㈜, 에쓰-오일㈜, 현대건설㈜이 12년 연속, 미래에셋증권㈜, SK㈜, LG전자㈜ 10년 연속, ㈜신한금융지주회사가 9년 연속, 삼성SDI㈜가 7년 연속, 코웨이㈜, ㈜KB금융지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6년 연속, 삼성물산㈜이 5년 연속, 그리고 ㈜엘지생활건강, 현대제철㈜이 4년 연속 편입되었다.  

DJSI Asia Pacific 지수에 신규 편입된 기업은 두산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금융지주, ㈜카카오, 현대자동차㈜이다. 장기 편입된 기업으로는 삼성SDI㈜, 삼성전기㈜, ㈜신한금융지주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엘지화학, ㈜KB금융지주, 현대제철㈜이 13년 연속,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에스케이하이닉스㈜, 에쓰-오일㈜, ㈜엘지생활건강, LG전자㈜,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현대모비스㈜가 12년 연속, SK㈜가 10년 연속 편입되었다. 

DJSI Korea 지수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케이케미칼㈜, LG이노텍㈜, ㈜카카오가 신규 편입되었다. 장기 편입 기업으로는 DB손해보험㈜, 삼성전기㈜, 삼성증권㈜, 삼성화재해상보험㈜, ㈜신한금융지주회사, LG전자㈜, ㈜엘지화학, OCI㈜, ㈜KB금융지주, 한전KPS㈜, 현대건설㈜ 11개사가 13년 연속,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미래에셋증권㈜, ㈜아모레퍼시픽, SK㈜, 현대모비스㈜가 12년 연속,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에스케이하이닉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11년 연속으로 편입되었다.


2021 DJSI 평가결과 특징	

글로벌 기업 대비 국내 기업 수준 향상
2021년 글로벌 기업의 평균점은 전년 대비 0.6점 하락한 76.5점이었던 반면, 국내 기업의 평균점은 전년 대비 1.1점 상승한 70.9점으로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되었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의 평균점 차이는 5.6점으로, 여전히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 향상이 필요하나 2020년 7.3점 차이에서 1.7점 개선되었다. 

식료품, 석유 및 가스, 가전 및 여가용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금융 서비스, 철강, 운수 및 교통 인프라 산업에서 국내 기업이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료품(78점), 석유 및 가스(89점) 산업은 글로벌 평균 대비 약 4점 높았으며, 가전 및 여가용품(75점)은 3점, 자동차(77점) 2점, 자동차 부품(77점), 금융 서비스(75점)는 각각 1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77점), 운수 및 교통 인프라(75점) 산업은 글로벌 평균과 동일하였다. <그림 1. 참조>.   



<그림 1. 2021 DJSI 편입 지수별 산업 평균 비교>



국내 기업의 ESG 성과 우수분야: 환경정책 및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국내 기업 DJSI 평가 항목 중 환경정책 및 시스템(83.1점), 개인정보보호(70.7점) 항목은 전년 대비 각각 2.6점, 18.0점 상승하였으며, 글로벌 기업 대비 각각 8.0점, 2.1점 높아 우수한 성과가 확인되었다. 본 항목들은 대외공개 정책 수립, 데이터 공시, 시스템 인증 등을 통해 성과 개선이 가능한 것들로, 국내 기업들의 발빠른 대응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참조>. 

국내 기업의 ESG 성과 취약분야: 지배구조, 리스크, 기후변화, 윤리강령, 인재유치/유지
국내 기업 DJSI 평가 항목 중 지배구조(36.0점), 리스크(62.0점), 인재유치/유지(65.3점), 기후변화 전략(74.4점), 윤리강령(75.3점)에서 글로벌 기업 대비 각각 26.4점, 16.0점, 7.0점, 10.2점, 8.2점 낮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지배구조(1.1점), 윤리강령(2.6점), 인재유치/유지(3.3점) 항목은 작년 대비 상승하며 격차가 개선되었으나, 리스크 관리(2.3점), 기후변화 전략(11.0점) 항목은 작년 대비 점수가 하락하였다. <그림 2. 참조>. 
특히,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후변화 항목에 대해 KPC 지속가능경영본부 김하경 연구원은 “2021년에는 TCFD 적용, 기후변화 시나리오 도입 등 기후변화 관련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 기후변화 이슈 관련 상세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기업들이 점점 대응하기 어려운 문항들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이라도 기후변화(탄소중립) 목표 수립, 1.5 °C 시나리오 적용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림 2. 2021 DJSI, 국내 기업의 부문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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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속가능경영 트렌드

자본시장 중심의 ESG 정보공개 활성화

2021년 1월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과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가 발표되었으며, 이는 책임투자 기반 조성을 위한 상장사의 ESG 정보 공시 확대를 시사한다. 앞서 유럽에서는 2014년 ESG 정보 공시 의무를 법제화하였으며, 한발 더 나아가 2021년 3월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를 통해 금융회사의 지속가능금융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투자자를 비롯한 자본시장은 ESG 정보에 본격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ESG 평가도 변화하고 있다. DJSI를 비롯한 글로벌 ESG 평가에서는 보고 경계(Reporting Boundaries)와 데이터별 범위(Coverage) 확인을 통해 ESG 정보의 적용 범위를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노동 관행(Labor Practice)’, ‘인재 유치/유지(Talent Attraction & Retention)’ 등 다수의 항목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반영하는 등 정보공개 및 범위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글로벌 주요 기업은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기후변화, 인권, 다양성, 공급망 등 이슈별 보고서를 통해서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ESG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바클리즈(Barclays)의 ‘기후관련 재무 정보 보고서(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유니레버(Unilever PLC)의 ‘인권보고서(Human Rights Report)’,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의 ‘다양성 연차보고서(Diversity Annual Report)’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우리 기업 또한 적극적 자본 시장 대응을 위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KPC 지속가능경영본부 오범택 센터장은 “자본시장 중심으로 기업의 ESG 정보 활용과 책임투자는 확대될 것”이라 말하며, “ESG 리스크 및 외부 요구가 높은 산업군의 경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더불어 ESG 영역별 공시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공급망 ESG 관리 제도화 및 실사 확대

전자, ICT, 완성차 등 산업 분야별 공급망 ESG 점검 수준의 확대와 더불어, 산업 전반으로의 공급망 ESG 관리, 점검이 확대되고 있다. 2021년 3월 EU 의회는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의 도입을 EU집행위원회에 권고하였고, 2021년 7월 독일은 ‘공급망 실사법(Supply Chain Act)’을 채택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법, 제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23년 1월부터 독일 내 3,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와 연례보고서 작성을 이행해야 하며, 또한 강제, 아동 노동 등 심각한 인권 문제가 발견될 경우 최대 800만 유로의 벌금, 공적 조달 참여 금지 등의 제재가 따른다. 

국내 또한 ESG 각 영역에서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2021년 6월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을 명시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발표하며,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였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명기하면서 사업 범위 내 하도급사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KPC 지속가능경영본부 김동욱 팀장은 “사업 운영(Value Chain) 전반으로의 ESG 관리가 제도화됨에 따라 과거 특정 산업에 국한된 공급망 ESG 관리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공급망의 ESG 역량 강화와 실사를 비롯한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모두 필요한 때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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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
	비고
	편입
	비고
	편입
	비고

	1
	가스 유틸리티
	한국가스공사
	●
	3년 연속
	
	
	
	

	2
	가전 및 여가용품
	LG전자㈜
	●
	13년 연속
	●
	12년 연속
	●
	10년 연속

	3
	개인용품
	㈜엘지생활건강
	●
	9년 연속
	●
	12년 연속
	●
	4년 연속

	4
	
	㈜아모레퍼시픽
	●
	12년 연속
	
	
	
	

	5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
	11년 연속
	●
	9년 연속
	
	

	6
	
	지에스건설㈜
	●
	7년 연속
	●
	12년 연속
	
	

	7
	
	현대건설㈜
	●
	13년 연속
	●
	12년 연속
	●
	12년 연속

	8
	건축자재
	㈜LX하우시스
	●
	7년 연속
	
	
	
	

	9
	금융 서비스
	미래에셋증권㈜
	●
	12년 연속
	●
	12년 연속
	●
	10년 연속

	10
	
	삼성증권㈜
	●
	13년 연속
	●
	12년 연속
	●
	12년 연속

	11
	기계 및 전기설비
	두산중공업㈜
	●
	8년 연속
	●
	신규
	
	

	12
	
	삼성중공업㈜
	●
	11년 연속
	
	
	
	

	13
	
	㈜현대두산인프라코어
	●
	12년 연속
	
	
	
	

	14
	내구재
	코웨이㈜
	●
	4년 연속
	●
	9년 연속
	●
	6년 연속

	15
	미디어
	㈜카카오
	●
	신규
	●
	신규
	●
	신규

	16
	무선통신
	에스케이텔레콤㈜
	●
	5년 연속
	●
	13년 연속
	●
	신규

	17
	반도체
	에스케이하이닉스㈜
	●
	11년 연속
	●
	12년 연속
	
	

	18
	보험
	DB손해보험㈜
	●
	13년 연속
	
	
	
	

	19
	
	삼성화재해상보험㈜
	●
	13년 연속
	
	
	
	

	20
	복합산업
	SK㈜
	●
	12년 연속
	●
	10년 연속
	●
	10년 연속

	21
	
	㈜두산
	●
	8년 연속
	●
	8년 연속
	
	

	22
	
	삼성물산㈜
	●
	5년 연속
	●
	6년 연속
	●
	5년 연속

	23
	복합여가
	㈜강원랜드
	●
	2년 연속
	
	
	
	

	24
	상용서비스 및 공급업
	한전KPS㈜
	●
	13년 연속
	
	
	
	

	25
	생명과학 서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
	●
	신규
	●
	신규
	●
	신규

	26
	석유 및 가스
	SK이노베이션㈜
	
	
	●
	5년 연속
	
	

	27
	
	에쓰-오일㈜
	●
	2년 연속
	●
	12년 연속
	●
	12년 연속

	28
	식료품
	씨제이제일제당㈜
	●
	7년 연속
	●
	7년 연속
	
	

	29
	IT 서비스
	삼성SDS㈜
	●
	2년 연속
	
	
	
	

	30
	운수 및 교통 인프라
	현대글로비스㈜
	●
	7년 연속
	●
	7년 연속
	●
	신규

	31
	은행
	㈜KB금융지주
	●
	13년 연속
	●
	13년 연속
	●
	6년 연속

	32
	
	㈜신한금융지주회사
	●
	13년 연속
	●
	13년 연속
	●
	9년 연속

	33
	
	㈜하나금융지주
	●
	3년 연속
	●
	6년 연속
	
	

	34
	
	㈜우리금융지주
	
	
	●
	신규
	
	

	35
	자동차
	현대자동차㈜
	●
	3년 연속
	●
	신규
	●
	신규

	36
	자동차 부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
	11년 연속
	●
	9년 연속
	●
	6년 연속

	37
	
	현대모비스㈜
	●
	12년 연속
	●
	12년 연속
	●
	신규

	38
	전력 유틸리티
	한국전력공사
	●
	2년 연속
	●
	8년 연속
	
	

	39
	전자장비 및 부품
	삼성SDI㈜
	●
	7년 연속
	●
	13년 연속
	●
	7년 연속

	40
	
	삼성전기㈜
	●
	13년 연속
	●
	13년 연속
	●
	13년 연속

	41
	
	LG이노텍㈜
	●
	신규
	
	
	
	

	42
	철강
	현대제철㈜
	●
	4년 연속
	●
	13년 연속
	●
	4년 연속

	43
	화학
	㈜엘지화학
	●
	13년 연속
	●
	13년 연속
	
	

	44
	
	OCI㈜
	●
	13년 연속
	
	
	
	

	45
	
	에스케이케미칼㈜
	●
	신규
	
	
	
	

	Total
	43
	32
	21



참고. 기관소개 

· KPC 지속가능경영본부: 지속가능경영본부는 62년간 축적된 KPC의 지적 역량과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다. 지속가능경영본부는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대표적인 국내외 유수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경영 전략수립,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개발/자문/검증, 중소기업 CSR 확산 지원, 연구 및 교육, 탄소 및 환경 인증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S&P다우존스인덱스(S&P Dow Jones Indices), 지속가능경영 평가 전문기관인 S&P Global Switzerland SA (舊. SAM)과 공동으로 DJSI Korea를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
 
· S&P다우존스인덱스 (S&P Dow Jones Indices): 세계 최대 규모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S&P Dow Jones Indices는 120여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S&P 500,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등 금융 정보를 기관 및 소매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S&P Dow Jones Indices는 지수, 뉴스, 데이터 및 리서치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와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다. 

· S&P Global Switzerland SA (舊. SAM): S&P Global Switzerland SA는 지속가능경영 평가전문기관이다. 2020년 1월 S&P Global은 샘(SAM)의 지속가능경영 평가 부문(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SA)을 인수하였으며, 이에 로베코샘(RobecoSAM)에서 사명이 변경되었다. 1999년부터 기업을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하지 않고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를 개발하여 현재 유럽, 북미, 미국, 아태지역, 호주, 한국 등에 대한 지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 용어정리 

·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기업의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속가능경영 평가 및 투자(SRI) 글로벌 표준으로, 1999년 세계 최대 금융정보사인 미국 S&P다우존스인덱스(S&P Dow Jones Indices)와 S&P글로벌(S&P Global, 舊. 지속가능경영 평가기업 샘(SAM))이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DJSI는 현재 전 세계 2,500개(유동자산 시가총액 기준) 기업을 평가하여 상위 10%를 편입시키는 글로벌 지수인 DJSI World 와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상위 600대 기업을 평가하여 상위 20%를 편입시키는 지역 지수인 DJSI Asia Pacific, 그리고 국내 상위 200대 기업을 평가하여 상위 30%를 편입 시키는 세계 최초 국가 단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인 DJSI Korea로 구성되어 있다.

· DJSI Korea 2009년 KPC와 세계 최대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미국 S&P다우존스인덱스(S&P Dow Jones Indices), S&P글로벌(S&P Global, 舊. 지속가능경영 평가기업 샘(SAM))이 공동으로 개발한 세계 최초 국가 단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이다. DJSI Korea는 유동자산 시가총액 기준 국내 상위 200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평가·분석하여 산업별 최상위 30%의 기업을 지수로 구성한다. DJSI Korea는 글로벌 표준을 적용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회책임투자 기준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 지속가능경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패러다임이다. 지속가능성이 우수한 기업들은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사업기회를 선점하고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의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최근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지속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을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사회와 공존하며 번영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2020년 국내 평균	사회공헌	안전보건	인재개발	인재유치/유지	인권보호	노동관행	사회정보 공개	기후변화 전략	환경 효율성	환경정책 및 시스템	환경정보 공개	조세전략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공급망 관리	정부정책 영향	윤리강령	리스크 관리	지배구조	78.359825802939582	74.939031028851389	64.383777898747965	61.923788786064236	65.038649972781712	64.679368535655968	99.211758301578655	85.452367991290146	74.939031028851389	80.529002320185612	99.211758301578655	64.237490664675136	52.776442307692307	70.52095808383234	71.841720036596527	68.27163854109962	72.762656505171478	64.295046271094179	34.846488840500818	2021년 국내 평균	사회공헌	안전보건	인재개발	인재유치/유지	인권보호	노동관행	사회정보 공개	기후변화 전략	환경 효율성	환경정책 및 시스템	환경정보 공개	조세전략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공급망 관리	정부정책 영향	윤리강령	리스크 관리	지배구조	80.816569767441877	59.309810063842519	76.634459721108882	65.268907954221717	69.041077906976753	64.812268753613651	96.360465116279073	74.403423255813962	79.744927961485075	83.083575555555569	96.360465116279073	54.767071957503283	70.746086956521737	65.397325581395336	76.748328775522239	77.276046511627911	75.332781395348874	62.003069767441865	35.994291055622284	2021년 글로벌 평균	사회공헌	안전보건	인재개발	인재유치/유지	인권보호	노동관행	사회정보 공개	기후변화 전략	환경 효율성	환경정책 및 시스템	환경정보 공개	조세전략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공급망 관리	정부정책 영향	윤리강령	리스크 관리	지배구조	84.42597962382446	62.002976938963755	79.503979226568205	72.25078014136777	70.393536539968693	70.970848568826227	92.613086833855803	84.6376886090288	82.975651471745721	75.09314878277155	96.929075235109721	55.98659194477807	68.625286738351264	68.114269592476518	80.355002163901858	75.207225705329037	83.568062039110316	78.003959717868327	62.385766408939809	



Korea 평균	미디어	식료품	석유 및 가스	가전 및 여가용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금융 서비스	철강	운수 및 교통 인프라	무선통신	개인용품	은행	내구재	복합산업	생명과학 서비스	전자장비 및 부품	IT 서비스	반도체	건설 및 엔지니어링	가스 유틸리티	전력 유틸리티	보험	건축자재	복합여가	기계 및 전기설비	화학	상용서비스 및 공급업	53.508854057331803	78.007381087268499	88.9273425293473	75.024546375573493	77.236892547560998	76.712979177360609	74.7505565030025	77.037313585089805	75.019426817814207	87.641126028464498	79.07548785958889	82.367071789730588	68.790895882634004	73.068018412053164	56.273098784742103	72.898771950140898	76.389582728247404	79.192606917345898	71.541674264934571	76.542253267567105	75.460037076170394	64.530605131273106	62.365798978214698	51.653423663299897	57.881906388420333	59.095336570265125	43.587200648433097	World 평균	미디어	식료품	석유 및 가스	가전 및 여가용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금융 서비스	철강	운수 및 교통 인프라	무선통신	개인용품	은행	내구재	복합산업	생명과학 서비스	전자장비 및 부품	IT 서비스	반도체	건설 및 엔지니어링	가스 유틸리티	전력 유틸리티	보험	건축자재	복합여가	기계 및 전기설비	화학	상용서비스 및 공급업	49.385638191733236	74.097386638975237	85.043393545910703	72.319389195890352	75.422198628389168	75.676237935005673	73.769148556596221	76.864052083171259	75.00924565198855	88.462877848108278	81.281183049436393	84.760296071680571	71.483058226415253	75.970186843012087	59.981299714420537	77.749471821187853	81.421847338522682	84.719737220954357	78.596176265799457	87.06592816058243	87.950828384125387	78.899222900854426	81.604969681106638	70.992696353669203	78.691859539825586	80.445362161820242	73.27347273556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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